
Benzene, 530달러로 60달러 폭등
FOB Korea 525- 535달러 형성 … ExxonMobil 트러블이 직격탄

Benzene 가격은 1월10일 FOB Korea 톤당 525-535달러로 60달러 폭등했다.

아시아 벤젠 시장은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ExxonMobil의 싱가폴 플랜트가 기계적 고장으로 가동을 중

단함에 따라 폭등하며 단숨에 500달러를 돌파했다.

미국의 벤젠 가격이 폭등한 것도 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.

벤젠 가격은 지난주 초 1월 하순 및 2월 초순 거래물량이 FOB Korea 톤당 485달러로 시작했으나 미국가격

폭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530달러로 폭등했고, 1월10일에는 2월 초순 거래가격이 540-550달러를 넘어서는 사태

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벤젠-톨루엔 교환비용이 FOB Korea 톤당 130달러에 달했으며, 타이완에서는 공급기

업들이 CFR 550달러를 요구한 반면 구매자들은 525-530달러를 주장해 신경전을 펼쳤다.

다만, 인디아의 Haldia Petrochemical이 1월 25-30일 4000톤을 판매하겠다고 나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

지 주목되고 있다.

미국의 벤젠 Spot 가격도 1월10일 FOB US Gulf 갤런당 1일 거래물량이 181.00-182.00센트, 2월 거래물량은

182.50-185,00센트를 기록하면서 톤당 평균 544달러로 51달러 폭등했다.

2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, 수급 자체도 1월에는 여유가 있으나 2월에는 타이트해질

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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